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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bstract]

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 mass casualty incident (MCI) tabletop simulation on 

disaster response confidence and triage accuracy among paramedic students. Tabletop simulation was 

selected because it provides a safe and cost-effective method that allows structured decision-making 

practice before full-scale drills.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primarily targeted nursing or medical 

students, this study focused on paramedic students, in whom evidence of training effectiveness has been 

scarce. A total of 60 paramedic students who had completed a disaster medicine course participated in 

the program, which consisted of a 10-minute introduction and a 50-minute MCI tabletop simulation with 

debriefing. Disaster response confidence and triage accuracy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raining 

and analyzed using paired t-tests. Effect sizes (Cohen’s d) were also calculated. Confidence scores 

increased significantly from 34.50 to 39.68 (p<0.001, d=0.82), and triage accuracy improved from 12.87 

to 15.30 (p<0.001, d=0.94). Over-triage significantly decreased (p<0.001), while under-triage reduction 

was not significant (p=0.196).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CI tabletop simulation is an effective 

preliminary training strategy for enhancing paramedic students’ disaster response capacity. Limitations 

include a single-group design, small sample size, and short-term effect evaluation. Future studies should 

compare tabletop with full-scale drills and assess long-term effects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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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   약]

본 연구는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재난 대응 자신감과 중증도 분

류 정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·후 실험연구이다. 도상훈련(tabletop 

simulation)은 실제 현장 훈련(full-scale drill)에 비해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고, 다양한 시나리

오를 반복 적용할 수 있어 기초 단계 교육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. 기존 연구들이 간호학·의학 분

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,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도상훈련 효과를 검증

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. 연구 대상은 재난의학 교과목을 이수한 D시 소재 응급구조학과 재

학생 60명으로, 교육은 안내 10분과 훈련·디브리핑 50분으로 진행되었다. 교육 전·후 자신감과 중

증도 분류 정확성을 paired t-test로 분석하고, 효과 크기(Cohen’s d)를 산출하였다. 재난 대응 자신

감은 34.50점에서 39.68점으로 향상되었고(p<0.001, d=0.82), 중증도 분류 정확성도 12.87점에서 

15.3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(p<0.001, d=0.94). 상향분류는 유의하게 감소했으나(p<0.001), 하향

분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(p=0.196). 본 연구는 단일 대학의 단기 교육 효과에 국한

된 한계가 있으며, 향후에는 실제 현장 모의훈련과의 비교 및 장기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.

▸주제어: 도상훈련, 중증도 분류, 자신감, 응급구조사, 다수사상자

I. Introduction

재난(Disaster)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

초래하며, 전통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

있으나 최근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[1-2]. 

그중 다수사상자 사고(Mass Casualty Incident, MCI)

란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뜻

하는 것으로 정의하며, 의학적 측면에서는 재난으로 받아

들이고 있다. 소방청에서는 사상자자 6~14명 발생한 사건

으로 정의하고 있으며[3], 보건복지부에서는 6명 이상의 

사상자가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

건으로 정의하고 있다[4]. 

재난 및 다수사상자 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은 환자의 

생존과 직결되며, 특히 중증도 분류(triage) 정확성은 응급

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[1]. 응

급의료체계에서는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건을 모두 평상

시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

고,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

일원으로 재난 및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횟수와 유관기관

의 참여가 증가되었다[5]. 또한 소방청에서는 119구급대원

의 재난관리 핵심역량으로 대응 능력, 중증도 분류 능력, 

응급처치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, 역량 강화를 위해 

노력하고 있다[6]. 

재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는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

여 대응하는 응급처치 전문 인력으로서, 재난 발생 시 초

기 현장 출동 대원의 재난관리 역량에 따라 인명 피해를 

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[2-3]. 

그러나 Kim 등[1]의 연구에 따르면, 현직 1급응급구조

사들이 인식한 재난관리 역량의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 수

행 능력은 낮아 역량의 격차가 존재하였다. 이러한 격차는 

현장대응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, 교육적 

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[6]. 

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 응급구조사인 응급구

조학과 학생들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

교육 방법의 모색이 중요해지고 있다[6]. 응급구조학과 학

생들의 재난관리 핵심역량에 관한 기존 연구들[8-11]은 기

본적인 응급처치 능력은 높게 평가되나, 특수재난 대응 능

력이나 재난 관련 지침 이해도는 낮게 나타났다[11]. 또한, 

재난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재난관리 핵심역량

이 더 높게 나타나,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시

사한다.

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

여 학습자들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

육이다.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장점으로 첫째 시뮬레이션 

교육은 학습자가 실제 상황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함

으로써 임상적 판단과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

[11-14]. 

둘째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학

습자가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도록 유도한다. 이

를 통해 학생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

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.

셋째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을 모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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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써, 시뮬레이션은 임상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습

할 기회를 제공한다.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대상자들의 

임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[15].

넷째 시뮬레이션 교육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신

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제시한다. 학습자는 모의

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반

복하면서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.

Moon 등[16]의 연구에서도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

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상환자 교육

에서 학생들의 지식과 만족도,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

다. 이렇듯 시뮬레이션 교육은 자신감과 문제를 해결할 수 

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좋은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.

특히 도상훈련(Tabletop Simulation)은 실제 현장 시

뮬레이션보다 기초 단계 교육에 적합하며, 책상에서 토의 

형태로 진행되어 학습자와 교수자가 효율적으로 학습에 

몰입할 수 있다[17-19]. 이는 재난 상황의 복잡성을 간접

적으로 경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[19]. 이에 

도상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모사하면서도 비용과 시간 

소모가 적고, 학습자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훈

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. 

그러나 이 같은 도상훈련은 간호학, 의학 분야에서는 효

과에 관한 검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, 응급구

조학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이에 본 연구는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이 응급구조

학과 학생들의 재난 대응 자신감, 중증도 분류 정확성에 

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, 향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

재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 

이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. 

첫째: 도상훈련 후 학생들의 재난 대응 자신감은 유의하

게 향상될 것이다.

둘째: 도상훈련 후 학생들의 중증도 분류 정확성은 유의

하게 향상될 것이다.

II. Methods

1. Subjects

본 연구는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이 응급구조학과 

학생들의 재난 대응 자신감, 중증도 분류 정확성에 미치는 

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∙후 실험설계 연구이다.

본 연구 대상자 수는 G*Power3.1을 활용하여 효과 크

기 05, α=0.05, 검정력 0.80을 기준으로 최소 54명이 필

요하였으며, 본 연구에서는 D시 소재 응급구조학과 재학

생으로 재난의학을 이수한 자 중 교육 전 연구의 목적을 

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 60명이다. 연구에 참여한 대

상자는 남자 20명, 여자 40명이었다. 연구 대상자의 나이

는 20살 이하 42명, 21살 이상 18명으로 평균연령은 

19.37(±1.99)이었다. 시뮬레이션 경험은 없음이 41명, 있

음이 19명이었다. 연구 대상자 중 시뮬레이션 경험이 있다

고 응답한 19명은 주로 외상환자 평가나 기본소생술 교육

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, 교육 시간은 1시간 미만의 단

발성 실습 위주였다(Table 1).

Variables Categories n(%) M±SD

Gender
Male 20(33.3)

Female 40(66.7)

Age
≤20 42(70.0) 19.37

(1.99)≥21 18(30.0)

Simulation 

experience

No 41(68.3)

Yes 19(31.7)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 (N=60)

2. Methods

2.1 Confidence

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신감 측정 도구는 Kim[18]이 개

발하여 구성타당도와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로, 평가 

진단 중재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. 개발 당시 전문

가 집단 검토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, 

본 연구에서도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쳐 적용 

가능성을 재확인하였다. 문항은 총 10문항이며, 평가 3문

항, 진단 3문항, 중재 4문항으로 ‘전혀 자신 없다’ 1점, ‘매

우 자신 있다’ 5점으로 구성되었다. 최저 10점에서 최고 

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. 신

뢰도 Cronbach’s α = .80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 신뢰도

는 Cronbach’s α = .94이었다.

2.2 Accuracy of Triage

본 연구에서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전∙후 중증도 

분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모의환자는 20명으

로 응급의학 전문의 4인,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에 의해 

카드 형식으로 설계되었다(Fig. 1. Simulated patient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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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Simulated patient

모의환자는 START(Simple Triage And Rapid 

Treatment) 법으로 중증도를 적용하여 정답은 1점, 오답

은 0점을 부여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

증도 분류가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. 모의환자의 중증

도 분류 결과 긴급을 사망으로, 응급을 긴급으로, 비응급

을 응급으로 설정된 중증도 보다 높게 분류한 경우는 상향

분류로 판단하여 모의환자에 1점을 부여 점수가 높을수록 

상향분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. 모의환자 중증도 분

류 결과 사망을 긴급으로, 긴급을 응급으로, 응급을 비응

급으로 설정된 중증도 보다 낮게 분류한 경우는 하향분류

로 판단하여 모의환자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

하향분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(Fig. 2. START).

Fig. 2. START

2.3 Tabletop Simulation

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시나리오는 

2015년 국립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개발된 한국형 재난 

의료 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로 재난의료지원팀 교육을 위

해 개발되었다. 도상훈련 진행은 안내 10분, 다수사상자 

도상훈련 교육 40분 디브리핑 10분으로 구성되었다.

도상훈련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교육 진행 과정과 역할

에 대해 시연을 통해 설명하였다. 이후 시나리오 진행은 

한국형 재난 의료 대응 지침을 기준으로 현장 지휘체계 확

인, 현장 안전 확보, 통신체계 구성, 현장 의료수요 파악 

및 필요시 후발대 요청, 현장응급의료소 선정, 중증도 분

류, 응급처치, 이송 순으로 참가자들은 긴급구조통제단장, 

현장응급의료소장, 연락관, 중증도 분류반, 처치반, 이송

반, 구급대원, 재난 의료 상황실,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

맡아 시나리오 진행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

행하였다. 시나리오 종료 후 지휘∙통제, 중증도 분류 판

정,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결정, 이송 병원의 선정, 부서별 

협력과 의사소통에 대한 구조화된 디브리핑 모델을 적용

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팀워크를 되돌아보도록 

지도하였다.

3. Data Collection

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

이에 동의한 자 60명을 대상으로 나이, 성별, 시뮬레이션 

경험을 수집하였고,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전∙후 자

신감 설문과 중증도 분류 정확도, 상향 분류, 하향 분류 점

수를 수집하였다.

4. Data Analysis

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1.0 version을 이용하여 

분석하였다.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, 백분율, 

평균,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. 다수사상자 도

상훈련 교육 전∙후 재난 대응 자신감, 증증도 분류 정확

성, 상향 분류, 하향 분류는 대응표본 t-검정을 이용하여 

분석하였다.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후 재난 대응 자신

감과 평가, 진단, 중재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

석(Pearson’s correlation analysis)으로 분석하였다. 모

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<0.05로 설정하였다.

5. Ethical Considerations

본 연구는 건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

후 진행하였다. 건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No. KYU 

2024-07-023-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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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Results

1. Pre- and Post-Exercise Disaster Response 

Confidence in MCI Tabletop Simulation 

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전∙후 재난 대응 자신감에 

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대응표본 t-검정을 실

시하였다(Table 2). 그 결과 재난 대응 자신감은 교육 전 

평균 34.50(±6.75)에서 교육 후 평균 39.68(±6.32)점으로 

교육 후 평균 5.18점 높게 나타났으며, 통계적으로 유의하

였다(t=-5.259, p<.001, Cohen’s d=0.82). 하위 영역별로

는 평가 영역이 교육 전 평균10.65(±2.31)에서 교육 후 평

균 12.10(±2.04)점으로 교육 후 평균 1.45점 높게 나타났

으며(t=-4.205, p<.001, Cohen’s d=0.66), 진단 영역에서

는 교육 전 평균 10.32(±2.17)에서 교육 후 평균 

11.80(±2.01)점으로 교육 후 평균 1.48점 높게 나타났으며

(t=-4.632, p<.001, Cohen’s d=0.71), 중재 영역에서는 교

육 전 평균 13.53(±2.70)에서 교육 후 평균 15.78(±2.58)

점으로 교육 후 평균 2.25점 높게 나타나(t=-5.651, 

p<0.001, Cohen’s d=0.85) 재난 대응 자신감 및 하위 영

역인 평가, 진단, 중재 모두 유의한 양상을 보였다.

Variables

Pre

test

Post

test SD_diff t p
Cohen’s 

d
M±SD

Confidence 

in disaster 

response

34.50

(6.75) 

39.68

(6.32)  
5.18 -5.259 <0.001 0.82

Assessment
10.65

(2.31)  

12.10

(2.04)  
1.45 -4.205 <0.001 0.66

Diagnosis
10.32

(2.17)  

11.80

(2.01)  
1.48 -4.632 <0.001 0.71

Intervention
13.53

(2.70)

15.78

(2.58)
2.25 -5.651 <0.001 0.85

Table 2. Pre- and Post-Exercise Disaster Response 

Confidence in MCI Tabletop Simulation       (N=60)

2. Pre- and Post-Exercise Triage Accuracy in 

MCI Tabletop Simulation

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전∙후 중증도 분류 정확성

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대응표본 t-검정을 

실시하였다(Table 3). 그 결과 중증도 분류 정확성은 교육 

전 평균 12.87(±2.22)에서 교육 후 평균 15.30(±1.87)점

으로 교육 후 평균 2.43점 높게 나타났으며, 통계적으로 

유의하였다(t=-6.603, p<.001, Cohen’s d=0.94). 상향분

류 영역에서는 교육 전 평균3.73(±2.0)에서 교육 후 평균 

1.60(±1.55)점으로 교육 후 평균 -2.13점으로 감소하였으

며,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(t=7.828, p<.001, Cohen’s 

d=1.15). 반면 하향분류 영역에서는 교육 전 평균 

3.40(±2.48)에서 교육 후 평균 2.93(±1.89)점으로 교육 

후 평균 –0.5점으로 감소하였으나,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

않았다(t=1.308, p=.196, Cohen’s d=0.21). 이는 학생들

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과 이송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대

적으로 많은 환자에게 의학적 도움을 주고자 중증도를 높

게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된다. 

Variables

Pre

test

Post

test SD-diff t p
Cohen’s 

d
M±SD

Accuracy 

of triage

12.87

(2.22)  

15.30

(1.87)  
2.43 -6.603 <0.001 0.94

Over 

Triage

3.73

(2.00)  

1.60

(1.55)  
-2.13 7.828 <0.001 1.15

Under 

Triage

3.40

(2.48)  

2.93

(1.89)  
-0.47 1.308 0.196 0.21

Table 3. Pre- and Post-Exercise Triage Accuracy  

in MCI Tabletop Simulation                   (N=60)

3. Correlation Between Disaster Response 

Confidence, Assessment, Diagnosis, Intervention

본 연구에서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후 재난 대응 자

신감과 하위 영역인 평가, 진단, 중재 간의 상관관계를 확

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(Pearson’s 

correlation analysis)을 시행하였다(Table 4). 그 결과 

재난 대응 자신감과 평가(r=0.941, p<0.01), 진단

(r=0.945, p<0.01), 중재(r=0.969, p<0.01)에서 모두 높은 

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. 이는 

재난 대응 자신감과 하위 영역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재난

대응 자신감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준다.

Variables V V2 V3 V4

V 1

V2 .941** 1

V3 .945** .829** 1

V4 .969** .869** .880** 1

*p<0.05, **p<0.01, ***p<0.001

V: Confidence in disaster response

V2: Assessment

V3: Diagnosis

V4: Intervention

Table 4. Correlation Between Disaster Response 

Confidence and Subdomains (Assessment, Diagnosis, 

Interventio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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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Discussion

본 연구는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이 응급구조학과 

학생의 재난 대응 자신감, 중증도 분류 정확성에 미치는 

효과를 파악하여 응급구조학과 재난의학 교육과정 개발의 

기초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.

본 연구의 대상자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

재난의학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으로 60명이었으며, 성별

은 남학생 20명 여학생 40명으로,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

이는 19.37(1.99)이었다. 시뮬레이션 경험이 없는 대상자

가 41명으로 본 연구 전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19명보다 

많았다.

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

후 재난 대응 자신감이 교육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

게 향상되었다. 이는 Kim 등[18]의 연구에서 나타난 시뮬

레이션 교육 후 임상에서 의사결정 자신감이 향상되었다

는 연구 결과와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임상 수행능력에 자

신감이 향상되었다는 Jeon 등[13]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

결과이다.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

으로 수행된 데 비해,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

상으로 도상훈련의 효과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

서 의의가 있다.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향후 재난 현장에서 

1차 대응자로 활동하게 되므로,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

들의 자신감 향상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

며,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

을 가진다.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

여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

관한 이론적 지식이 사전에 학습되어야 하고, 교육 대상자

들에게 시뮬레이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교육 전 반드

시 제공해 시뮬레이션 진행과 장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

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. 또한 시뮬레

이션 진행 후 교수자와 학습자 간 활발한 디브리핑을 통하

여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 하였다. 이는 본 연

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도상훈련 전 과정과 역할에 대

해 시연을 통하여 설명하였고, 시나리오 종료 후 각 각의 

역할에 대한 임무와 의사소통에 대해 피드백을 진행하여 

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. 또한 

다수사상자 도상훈련에 대한 사전 설명과 교육 후 교육자

와 학습자 간 능동적인 피드백으로 이론 위주의 학습에서 

벗어나 입체적인 학습 효과로서 재난 대응 자신감이 향상

된 것으로 사료된다. 다만 단시간의 도상훈련으로 교육 효

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

점이라 할 수 있다. 재난 대응 자신감 하위 영역인 평가, 

진단, 중재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가 

나타났다. 이는 기존 연구에서 임상에서의 의사결정을 강

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평가와 진단 중재 영역에서 

교육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Kim 등[18]의 연구 결과

와 일치하며,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

임상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하위 영역 중 평가와 진단

에서 향상이 있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, 본 연

구는 기존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

평가와 진단 영역에서 향상에 국한된 반면, 본 연구는 중

재 영역까지 포함한 전 영역에서 고르게 향상이 나타났음

을 보여주었다.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재난 현장에

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, 진단적 판단을 내린 

뒤, 실제 중재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

교육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라 

생각된다.

본 연구에서 다수사상자 도상훈련 교육 후 응급구조학

과 학생들의 중증도 분류 정확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

며, 특히 상향 분류의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다. 하향 분

류는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. 

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상훈련 연구

에서 재난 대응 준비도와 핵심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결과

[13], 모바일 기반 가상 시뮬레이션이 학습자의 중증도 분

류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는[7]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. 

즉, 실제 상황을 모의하는 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정확성과 

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. 그러

나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상훈련 

효과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단순히 중증도 분류 

정확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, 상향분류 경향과 하향분류 경

향을 추가 분석함으로 교육 효과의 세부 양상을 정량적으

로 규명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.

중증도 분류 정확성의 향상은 단순한 교육 효과를 넘어, 

실재 재난 현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, 환자 사망률 감

소, 의료기관으로의 적절한 분산 이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

중요한 교육적 성과라 할 수 있다. 특히 상향 분류의 감소

는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고 제한된 의료 자원을 중증 

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반

면, 하향 분류는 감소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는데, 이는 학

생들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심리

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. 또한 본 연구에서 

제공된 환자 정보의 제한이나 단시간의 교육이라는 요인

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.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

반복 훈련과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하향 분류 변화

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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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대응 자신감과 하위 영역인 평가, 진단, 중재 간의 

상관관계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. 이는 도상훈

련 교육이 가상의 상황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테이블 위에

서 재난 대응 절차와 부서 간의 역할 및 의사소통이 입체

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재난 대응 및 부서의 역할과 기

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재난 대

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결과라 사료된다.

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상훈련

이 재난 대응 자신감과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

있음을 확인하였다. 이는 단기적 교육 효과에 머무르지 않

고,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도상훈련을 체계적으로 

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.

특히, 도상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직접 재현하기 어려

운 조건에서도 학습자가 의사결정, 중증도 분류, 자원 배

분 등을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

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. 따라서 응급구조학과의 재난 관

리학 등 교과목에서 도상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

가 있을 것이다.

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. 첫째, 연구에 사용

된 재난 대응 자신감 측정 도구는 기존 연구에서 타당도가 

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, 주로 특정 전공 학생 집단을 

대상으로 검증된 도구라는 점에서 다른 환경이나 기관에

서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을 보장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

한계가 있다. 둘째, 모의환자 시나리오 역시 START 분류 

기준을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발되었으나, 본 연

구가 적용된 특정 교육 맥락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

른 대학이나 훈련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될 경우 동일한 교

육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.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

한 기관과 환경에서 도구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

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셋째, 본 연구는 단일 대학 학생을 

대상으로 한 단일군 전후 설계 연구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

으며, 단기간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였을 뿐, 장기적 지속

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. 따라서 후속 연구

에서는 대조군을 포함한 다기관 연구와 장기 추적조사가 

필요하다.

V. Conclusions

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수사상자 

도상훈련을 실시한 결과, 재난 대응 자신감과 중증도 분류 

정확성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. 특히, 재난 대응 

자신감의 하위 영역인 평가, 진단, 중재 능력에서 모두 유

의한 향상이 나타났으며, 이는 도상훈련이 학생들의 임상

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. 또

한 중증도 분류 정확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상향 분류가 유

의하게 감소한 것은, 도상훈련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자원

의 효율적 배분과 환자 치료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할 수 

있는 중요한 교육적 효과임을 시사한다. 반면, 하향 분류

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, 향후 반복 훈련과 

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 효과는 단순한 자신감 

향상이나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,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

과 오분류 감소라는 실제적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

서 의의가 크다. 본 연구 결과는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에

서 도상훈련을 체계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

근거를 제공하며, 향후 다기관 연구와 장기 추적 연구를 

통해 그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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